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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류는 다양한 모바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정보

에 접근하고 다루는 모바일 정보역량은 개인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3국

의 소비자 1,290명을 상으로 모바일 정보역량과 삶의 질에 해서 분석하 다. 그 결과, 모바일 정보역량 중에서 정보접근역

량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나, 정보활용역량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모바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서

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낮게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접근성이 좋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많지만,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 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모바일 정보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들

을 중 소비자 혁신성이 가장 큰 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는 모바일정보 활용능력을 함양시키고 혁신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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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ue to the spread of smartphones, mankind has been able to access and use a variety of mobile

information anywhere, anytime. Mobile competency, the capability of accessing and using mobile

information is affect the quality of the individual’s life. In this study, 1,290 South Korean, Chinese, and American

responded on mobile competency and quality of life. As a result, Korean had highest score in mobile information

accessibilty, but American in mobile information utilization. Korea showed lowest rating in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due to mobile competency. These results shows that Korean do not properly utilized mobile

information for higher quality of life although they use longest time of mobile internet. Also, consumer

innovativenes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mobile information among individual variables. 

Keywords: cross-cultural study, mobile information, quality of life,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utilization, innovativeness, SNS, smartphone, mobile internet, Korea, US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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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장과 마케팅은 급

속히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휴 폰과 컴퓨

터, 그리고 인터넷을 결합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

나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하고 연결하여 소비자의 전

생활 역을 변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현재 2천만 명이 넘었고, 그 중 60% 이상

이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으며, 이 중에서 35%는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모바일 쇼핑을 한다고 한다(한국

인터넷진흥원, 2014). 2014년 모바일인터넷 이용 빈

도 및 시간은 일평균 12.8회, 1시간 44분이었으며,

모바일인터넷의 주 이용 목적으로는 정보 검색 및 일

반적인 웹서핑 등의‘자료 및 정보습득’(99.0%), 메

신저, SNS 등의‘커뮤니케이션’(97.5%), 게임, 비

디오, 음악 플레이 등의‘여가 활동’(89.1%) 순으로

조사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확 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2013년 비 2014

년의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는 122.3% 증가한 13조

1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15년에는 22조원을 넘

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2015). 2014년 미

국 휴 폰 사용자의 74%가 스마트폰 사용자이며 이

들의 62%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모바일쇼핑을 경험

하 다고 한다(Marchick, 2014). 포브스(Forbes)

에 따르면 미국의 모바일 상거래는 2010년 이후 연

평균 7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2017년 모

바일 거래액을 90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Marchick, 2014). 중국의 인터넷 리서치업체

DCCI (http://www.dcci.com.cn/)에 따르면 중국

인구 13억의 83%가 모바일 사용자이며, 2014년 모

바일 결제금액은 약 22조5900억원 위안(4000조원)

규모라고 한다(전자신문, 2015). 전 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페이

스북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었고, 한

국은 800만 명이 넘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를 연결하고 구축하고 강화시키면서 SNS는 새

로운 정보 소통 채널로 두되었다(Ellison, 2007).

이런 모바일에 한 관심은 학계 연구에도 이어져

많은 모바일 정보 관련 논문들이 나왔다. 모바일 정

보사용 관련 연구들은 주로 모바일 정보 수용

(Brown, et al., 2001; Moisander, et al., 2006;

Rice, et al., 2003; Siau, et al., 2003), 모바일쇼

핑 (Lai, et al., 2012; Lu, et al., 2009; Yang,

2010; Wu, et al., 2006). 그리고 SNS 관련 연구

들(최수정, 2012; Kim, et al., 2007)이 주를 이루

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와 삶

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IT의 발전을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이 많

이 있어 왔다. 무한한 정보의 접근을 통해 사람들은

기존에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값싸게 그리고 효율적

으로 누리게 되었다. 정보의 활용은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과 신뢰를 높여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론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김미령 외,

2012; 김희연 외, 2012; 조윤희, 2013; 황주선 외,

2001).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정보 활용은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기술도 크게는

IT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존의 유선인터넷이나

PC기반의 IT에 비해서 모바일은 휴 성과 이동성이

뛰어나서 정보의 편재성, 고객화가 더 높다

(Cheong, et al., 2005). 따라서 이용자의 삶에 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쇼핑, SNS, 네비게이션, 정보검색 등은 이전의 IT

환경에서보다 더 사용자의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T와 삶의 질 연구

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모바일 정보이용을 연구

상으로 하여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모바일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미국,

중국을 선택하여,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모바일 정보 활용이 어떻게 다른지, 삶의 질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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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왜냐

하면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세계에서 가장 향력

이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무역규

모나, 사회문화적 향, 인적교류 측면에서 이 두 나

라는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두 나라를 이해하

고 우리와 비교하는 일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의

미 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다른 서구의 개

인주의 문화이며, 중국 역시 같은 동양권이라 하여도

권력거리, 남성성 등의 문화적 속성에서 우리와 차이

를 보인다. 또한 국토의 규모, 인종의 구성면에서도

우리와 매우 다르며, IT인프라, 정보의 활용면에서

도 차이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들 3국간의 비교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역량을 정보접근 역량

과 활용 역량으로 나누어 3국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

리고 이러한 모바일 정보역량과 모바일 정보사용에

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들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3국간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정보화

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나(조명환 외, 1993), 휴 폰

사용자간의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조미 외, 2012)

는 있었지만, 모바일 정보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문

화권 마다 그 사용행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Lee, et al., 2013). 모바일 전화이용과 인식

(Campbell, 2007), 모바일인터넷 사용의 가치(Lee,

et al., 2002), 모바일 인터넷과 이비즈니스(Kim,

et al., 2004) 등에 한 국제비교연구 등은 있었으

나, 모바일 정보역량과 삶의 질에 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연

구와 차별화해 보고자 한다.

한편 모바일 정보역량과 삶의 질에서 3국간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

서 탐색적으로 본 연구에서 찾아보기로 하 다. 왜냐

하면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면 유효한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

사용과 관련된 국제비교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소비

자 혁신성(Innovativeness)이라는 변수를 추가적으

로 검토해 보기로 하 다. 혁신성은 그동안 국제마케

팅에서 많이 연구된 주제이며(Truong, 2013), 특히

IT사용과 관련해서 유의한 변수로 알려져 왔고

(Hartman, et al., 2006), 비교문화 연구에서도 문

화 간 차이가 검증되어 왔다(Park, et al., 2003).

이 변수가 모바일 정보역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비교연

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중국, 미국 3국간의

모바일 정보역량을 정보접근 역량과 정보활용역량으

로 나누어 차이가 있는지, 둘째, 3국간 실제 모바일

정보활동간의 차이가 있는지, 셋째, 모바일 정보사용

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있어 3국간 차이는 있는지,

넷째, 모바일 정보역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1,29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모바일 정보역량(Competency of Mobile

Information)

모바일 정보역량이란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하여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황용석 외, 2012). 모바일 정보역량이 높은 소비자

는 모바일 인터넷 접속 빈도와 사용량이 많고, 이를

통해 SNS사용, 모바일 쇼핑활용, 모바일 정보 생산

및 공급 등을 많이 하게 된다(Meso, et al., 2005;

Sarker, et al., 2003; Sohn, et al., 2008;

Wang, et al., 2006).

IT분야에서 초기 정보격차(Digital Divide) 연구에

서는 정보접근성, 즉 정보에 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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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접속하여 획득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

으나, 최근에는 얼마나 획득된 정보를 잘 활용하는가

에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Van Dijk, 2005). 따라서

모바일 정보역량은 접근역량과 활용역량 두 가지 측

면을 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바일 정보역량은 각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Castells, 2011;

Ishii, 2004; Meso, et al., 2005; Puro, 2002). 이

러한 이유는 각 국가가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정보기

술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이다(Castells, 2011).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깔려있고, IT 기기 보급률

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보역량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tells, 2011).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

급율이 높아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모바일 정

보역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

톡이나 각종 모바일게임 등이 널리 보급되어 모바일

정보 활용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라서 모바일

을 소통과 결속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Cheong, et

al., 2005). 중국 역시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이지만

홉스테드 집단주의 지수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

고 있다(Hofstead, 1980). 이에 비해 미국은 개인주

의적 문화권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바일 정보사

용에 있어 집단주의 문화권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Lee, et al., 2007). 따라서 이들 3개국의 모바일

정보역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1: 한국, 중국, 미국 3개국의 모바일 정보

역량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모바일 정보사용(Use of Mobile Information)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을 주로 사용하는 역은 정보검색, SNS 이용, 모바

일 쇼핑 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바일 정

보활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바일쇼핑 횟수,

SNS 이용정도, 그리고 모바일 정보검색 정도를 비

교해 보기로 하 다. 또한 실제로 모바일 정보활동

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모바일 인터넷 사

용시간이 길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로 비

교하 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은 그 국가의 모바일 인터

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율, 요금제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적 모

바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LTE), 스마트폰 보

급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상

적으로 많이 수용하여, 아직 3G 네트웍 사용비중

이 높고, 모바일 데이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

국이나 미국에 비해 사용시간이 길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란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인터

넷 네트웍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고, 비교

하고,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다(유재현 외, 2009). 

체로 모바일 정보활용 역량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모

바일 쇼핑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 화 한다(이현화 외, 2013;

Bustillo, et al., 2010). 모바일 쇼핑은 국가별로 다

른데, 전자상거래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의 인터넷 인프라와 안전한 상거래시스템이 선행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철, 2009; 정수연 외, 2010).

이러한 것들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바일 쇼

핑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위험감수 성향

이 높은 문화권(예: 개인주의)에서는 모바일 쇼핑이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Park, et al., 2003).

SNS 이용정도는 한 개인이 SNS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여 생활의 일부가 된 정도를 일컫는다(Ellison,

et al., 2007).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

계를 연결하고 결속하는데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높다(Ellison, et al., 2007). SNS

이용정도는 문화권 마다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SNS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프로파일과

사생활을 많이 노출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노출

에 한 선호는 문화권마다 다르다(Gros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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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Vasalou, et al., 2010).

모바일 정보검색이란 모바일 디바이스와 모바일

인터넷 네트웍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획

득하는 활동이다. 이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

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동기이다 (Park, 2006). 

체로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을 주

로 실용적인 정보검색 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Lee,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사용을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간, 모바일쇼핑 횟수, SNS이용정도,

그리고 모바일 정보검색 정도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연구문제2: 한국, 중국, 미국 3개국의 모바일 정보

사용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에 한 전반적이고 주관적

인 평가를 일컫는 것으로, 많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삶을 경험하여 만족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삶의 질이

높다고 한다(조명한 외, 1993; Diener, et al.,

1985; Fahey, et al., 2004).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최근에는 높은 정보활용으로

인한 효과적이고 즐거운 삶에서 오는 만족도 지적되

고 있다(조명한 외, 1993; Beuran, et al., 2005;

Fafchamps, et al., 2008). 왜냐하면 정보기술의

활용은 삶의 질과 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정보복지는 사회 구성원들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김지

훈, 2010). 이동수(2004)는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 다. 정보화가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활동에 향

을 미쳐서 삶의 질을 높인다 (조명한 외, 1993). 

IT와 정보화가 우리 삶의 질을 높 듯이 모바일

정보활용도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희조(2011)

연구에서는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사회자본이 증가하고, 특히 결속적 자본은 개인이 지

각하는 주관적 웰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

연 외(2013)은 SNS를 통한 자기표현과 인관계는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 다. 모바일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과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유선인터넷이나 PC기

반의 IT에 비해서 모바일은 휴 성과 이동성이 뛰어

나서 정보의 편재성, 사용편리성, 고객화가 더 높다

(Cheong, et al., 2005). 실제로 모바일 앱을 이용

한 쇼핑, SNS 이용, 네비게이션, 정보검색 등은 이

전의 IT 환경에서보다 더 사용자의 삶의 질을 더 높

이고 있다.

정보활용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은 문화권마다 달

라질 것으로 예상한다(Diener, et al., 2003;

Fahey, et al., 2004).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

에서 삶의 질이 어느 쪽이 더 높은 지는 여러 가지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Hofstede, 1984; Rice, et al.,

2004; Veenhoven, 1999).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

권은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낮고, 이를 위해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활

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모바일 정보활용으로 인한 개인 삶의 효율화를, 집단

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유지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사용 후 삶의 질 향상정도는

3국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연구문제3: 한국, 중국, 미국 3개국의 모바일 정보

사용 후 삶의 질에는 차이가 있는가?

4.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

모바일 정보역량은 개인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미

친다. 그렇다면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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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인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를 확

인하기 위해서 인구통계적 변수와 개인특성변수, 그

리고 스마트폰 사용변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

안 IT와 정보화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변수로는 젊을

수록, 남성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

을수록, 전문직일수록 IT사용량이 많다(혹은 정보화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Norris,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인구통계적 변수 외에 스마트

폰 사용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왜냐 하면 모바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디바이스인 스마트폰

에 익숙해야 할 것이다. 기기 숙련도는 단순하게 그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다는 것은 상

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빨리 수용했다는 의미도 된

다(Park, et al., 2007). 혁신기기를 더 빨리 수용

한 사람일수록 활용역량도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고려변수는 개인의 혁신성향(Innova-

tiveness)이다. 소비자 혁신성은 다른 사람들에 비

해 새로운 생활방식, 제품, 서비스, 소비패턴을 상

적으로 먼저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Hirschman,

1980).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 서비

스, 상품을 빨리 수용하고, 사용하며, 활용역량이 높

다(Goldsmith, et al., 1991). 혁신성이 높은 소비

자일수록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수용하고 활

용하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et

al., 2003; Citrin, et al., 2000; Hartman, et

al., 2006; Park, et al., 2003; Skeenkamp, et

al., 1999). 혁신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

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은 통제변수로 두고, 학력과 소

득, 스마트폰 사용기간, 소비자혁신성을 모바일 정보

활용역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로 고려해 보기

로 한다.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고, 스마트폰 사용기

간이 많고, 소비자혁신성이 높을 수록 모바일 정보활

용역량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4: 어떤 개인변수가 모바일 정보활용역량

에 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측정 및 조사절차

설문지에서는 모바일 정보역량을 정보접근역량과

정보활용역량으로 나누어 측정하 고, SNS 이용정

도, 모바일 정보검색, 삶의 질, 혁신성, 모바일 인터

넷사용기간, 모바일쇼핑횟수, 스마트폰 사용기간, 그

리고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 직업, 월평균소

득) 등을 측정하 다.

모바일 정보역량은 황용석 외(2012)를 참조하여

정보활용역량은‘모바일 정보를 생산. 공유함,’‘모

바일로 일상생활 위,’‘다양하게 모바일 정보공

유,’등 5개 항목으로, 정보접근역량은‘모바일 정보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모바일 정보 접속 어려움

없음,’‘모바일로 PC정보 접속 가능함,’등 3개 항

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 다(7=정말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SNS 이용정도는 Ellison, et al.(2007)을 참조하

여‘SNS는 내 생활의 일부이다,’‘나는 SNS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한동안 SNS를 못하면 사람

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느낌이다.’등 6개의 항목을,

모바일 정보검색정도는‘나는 모바일 정보검색을 통

해 정보를 많이 획득한다,’‘나는 모바일 정보검색

능력이 높은 편이다,’‘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모

바일 정보검색을 잘 한다,’등 3개 항목을 리커트 7

점 척도로 측정하 다(7=정말 그렇다, 1=전혀 그렇

지 않다). 혁신성은 Park, et al. (2003)을 참조하여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해 나에게 조언을 구

하러 온다,’‘나는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기술을 받

아들인다,’‘나는 남들 도움 없이 최신 제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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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등 5개 항목으로, 삶의 질

은 Fahey, et al.(2004)를 참조하여‘나는 모바일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

다,’‘나는 모바일 정보를 활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되었다,’‘모바일 정보활용은 나의 삶을 향

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 다,’등 4개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 다(7=정말 그렇다, 1=전혀 그렇

지 않다). 

모바일 일평균 인터넷사용시간, 최근 3개월간 모

바일쇼핑횟수,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모두 단일 항목

으로 측정 하 으며, 그 외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을

질문하 다. 

한국, 중국, 미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규모 온라인 설문패널을 가진 조사업체(엠브레인)

에 의뢰하여 할당(성별, 연령별) 표본추출방법을 사

용하여 3국에서 실시하 다.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

로 작성하고, 이중 언어구사자에 의해서 중국어와

어로 번역한 뒤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을 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원어민에게 검토를 거쳐 확정

하 다.

2. 표본특성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된 표본의 수는

한국이 430명, 중국이 444명, 그리고 미국이 416명

이었다. 먼저 성별분포는 한국의 경우 남 50.9%, 여

49.1% 고, 중국은 남녀 각각 50% 으며, 미국은

남 49.5%, 여 50.5%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 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한국이 31.9세, 중국과 미국이 각

각 32.7세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분포는 한국의 경우 학생 22.1%, 사무

직 40.9%, 생산직 2.8%, 판매. 서비스 7.7%, 전문

직 9.3%, 공무원 1.6%, 주부 10.0%, 기타 5.6%로,

중국은 학생 7.9%, 사무직 38.1%, 생산직 5.4%,

판매. 서비스 3.6%, 전문직 33.3%, 공무원 5.4%,

<표 1> 3국간 표본특성

한국(n=430) 중국(n=444) 미국(n=416)

성별
남 50.9% 50.0% 49.5%

여 49.1% 50.0% 50.5%

평균연령 31.9세 32.7세 32.7세

직업

학생 22.1% 7.9% 8.9%

사무직 40.9% 38.1% 16.6%

생산직 2.8% 5.4% 2.9%

판매.서비스 7.7% 3.6% 10.3%

전문직 9.3% 33.3% 20.7%

공무원 1.6% 5.4% 4.6%

전업주부 10.0% 1.1% 14.4%

기타 5.6% 5.2% 21.6%

학력

고졸이하 21.6% 4.7% 32.0%

전문 졸 21.4% 8.1% 20.0%

학졸 48.8% 69.1% 34.6%

학원졸 8.1% 18.0% 13.5%

모바일인터넷사용일평균시간 114.9분 165.1분 104.5분



주부 1.1%, 기타 5.2%로, 그리고 미국은 학생

8.9%, 사무직 16.6%, 생산직 2.9%, 판매. 서비스

10.3%, 전문직 20.7%, 공무원 4.6%, 주부 14.4%,

기타 21.6%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는 한국의 경우 고

졸이하 21.6%, 전문 졸 21.4%, 졸 48.8%, 학

원졸 8.1%, 중국은 고졸이하 4.7%, 전문 졸 8.1%,

졸 69.1%, 학원졸 18.0%, 그리고 미국은 고졸

이하 32.0%, 전문 졸 20.0%, 졸 34.6%, 학원

졸 13.5%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모바일 인터넷 사

용시간은 한국이 114.9분, 중국이 165.1분, 그리고

미국이 104.5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타당성(요인분석)과 신뢰성(크론

바하 알파테스트) 분석, 빈도분석, t검증, ANOVA

를 이용하여 문화차이, 혁신성, 모바일 정보역량 등

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 다. 또한 인과모델을 검증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결 과

1.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1) 모바일 정보역량

모바일 정보역량의 측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 다. 원

래 측정된 8개 항목 중에서 요인적재량이 0.5하인

1개 항목을 제거하 다. 추출된 요인들, 아이겐 값,

설명된 분산 값, 그리고 신뢰도 계수는 <표 2>과 같

다. 적재값 0.5 이상을 기준으로 총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의 72.8%를

차지하 다. 요인1에는‘다양하게 모바일정보 활

용’, ‘모바일정보로 인간관계 발전,’‘모바일 정보

를 생산.공유함,’등 5개 항목의“모바일 정보활용

역량”요인이 묶 다. 요인1의 아이겐값은 3.42,

설명된 분산은 42.8%, 그리고 5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913으로 나왔다. ‘다

양하게 모바일 정보 활용’은 요인2에도 적재값이

0.5이상 나왔으나, 요인1에 0.638로 더 높게 나와

요인1에 포함하 다. 요인2에는‘모바일 정보 언제

어디서나 접속가능,’‘모바일 정보 접속 어려움 없

음,’‘모바일로 PC접속 가능함,’등 3개 항목의

“모바일 정보접근역량”요인이 묶 다. 요인2의 아

이겐값은 2.40, 설명된 분산은 30.2%, 그리고 3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1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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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바일정보 역량 요인분석

측정항목
요인1: 정보
활용역량

요인2: 정보
접근역량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사회참여
모바일정보로 인간관계 발전
모바일 정보를 생산.공유함
모바일로 일상생활 위
다양하게 모바일정보 활용

.909

.874

.865

.688

.638

.146

.194

.208

.504

.538

모바일 정보 언제어디서나 접속가능
모바일정보 접속 어려움 없음
모바일로 PC접속 가능함

.136

.188

.485

.889

.871

.554

아이겐값 3.42 2.40

설명된 분산(%) 42.8 30.0

Cronbach Alpha .913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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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이용정도, 모바일 정보검색, 혁신성, 삶의 질

SNS 이용정도를 측정한 6개 항목은 1개의 요인으

로 묶 으며 아이겐값은 4.81, 설명된 분산 값은

80.1% 다. 그리고 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9501)으로 나왔다. 모바일 정

보검색정도를 측정한 3개 항목은 1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아이겐값은 2.64, 설명된 분산 값은 88.1%

다. 그리고 3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931로 나왔다. 혁신성을 측정한 5개 항목

은 1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아이겐값은 3.83, 설

명된 분산 값은 76.5% 다. 그리고 5개 항목의 신뢰

도 계수(Cronbach Alpha)는 .921로 나왔다. 삶의

질을 측정한 4개 항목은 1개의 요인으로 묶 으며,

아이겐값은 3.44, 설명된 분산 값은 86.1% 다. 그

리고 4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946으로 나왔다. 이들 4개 변수의 판별타당도를 검

토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AVE의 제곱근값이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Fornell, et al.,

1981)는 조건이 맞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 연구문제 검증

1) 모바일 정보역량 차이검증

3국간 모바일정보역량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

가별로 정보접근역량과 정보활용역량의 평균값 차이

를 비교해 보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표 3> 참조). 그 결과, 모바일 정보접근역량에서는

한국 5.40, 중국 5.20, 그리고 미국 5.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F=3.87, p=.021). 모바일 정보 활용역량은 미국

5.29, 중국 5.08, 그리고 한국 4.63순으로 나타났으

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F=35.0,

p=.000). 정보접근역량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차이

는 없었고, 한국이 약간 높았으나, 정보활용역량에서

는 3국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활용역량

은 중국, 미국에 비해 낮았다.

2) 모바일정보 사용 차이검증

3국의 모바일정보 사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별로 모바일인터넷 평균사용시간, 모바일 쇼핑

횟수, SNS 이용정도, 그리고 모바일정보검색 평균

값 차이를 비교해 보는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표 4> 참조). 그 결과, 모바일 인터넷 하루 평

균이용시간에서는 중국 165.1분, 한국 114.8분, 그

리고 미국 104.4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F=28.5, p=.000). 최근 3개

월간 모바일쇼핑 평균횟수는 중국 6.42회, 한국

4.83회, 그리고 미국 4.81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F=5.49, p=.004).

SNS이용정도는 중국 4.28, 미국 4.08, 그리고 한국

3.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 다(F=13.3, p=.000). 모바일 정보검색정도는

미국 5.19, 중국 5.01, 그리고 한국 4.79 순으로 나

1) 크론바흐 알파값이 0.95를 넘으면 과 추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음.

2) 상관관계가 가장 큰 혁신성과 모바일정보검색 간의 상관관계계수의 제곱값(0.419)이 가장 작은 AVE인 혁신성의 0.595보다 작아서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3국간 모바일 정보역량 차이

모바일정보역량 한국 중국 미국 F p

정보접근역량 5.40 5.20 5.20 3.87 .021

정보활용역량 4.63 5.08 5.29 35.1 .000



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F=11.3, p=.000). 미국은 이용시간은 3국 중 가장

짧았으나, 모바일 정보검색을 가장 많이 하 고,

SNS 이용도 중국 다음으로 많이 하 다. 한국은 중

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

지만, 정보검색과 SNS이용이 가장 낮았다. 

3) 모바일 정보사용 후 삶의 질 향상

이번에는 모바일 정보사용 후 삶의 질 향상정도를

3국간에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삶의 질

향상도 평균값 차이를 비교해 보는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표 5> 참조). 그 결과, 미

국 4.92, 중국 4.86, 그리고 한국 4.39순으로 나타

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F=24.8,

p=.000). 이 결과는 모바일 정보접근역량과는 반

고, 모바일 정보활용역량과 유사하 다. 즉, 모바

일 정보접근역량보다는 활용역량이 삶의 질을 향상

과 더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 전체표본을

모바일 정보접근역량(5.26)과 정보활용역량(5.00)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4개의 그룹으로 임의로 분류하

다. 그 결과 전체표본은 모바일 정보와 관련하여 저

접근/저활용(36.6%), 고접근/저활용(16.4%), 저접

근/고활용(11.1%), 고접근/고활용(35.9%)의 4개 집

단으로 분류하여 삶의 질 평균값을 비교분석 해 보았

다(<표 6> 참조). 그 결과, 저접근/저활용집단 4.09,

고접근/저활용집단 4.37, 저접근/고활용집단 4.96,

고접근/고활용집단 5.44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 다(F=149.4, p=.000). 즉, 정보

접근역량보다는 활용역량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

정보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모바일 정보접

근 격차를 해소하는 것 보다는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위의 모바일정보 사용이 삶의 질에 미

치는 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SNS이

용(회귀계수=.370, t=16.0, p=.000)과 모바일정보

검색(회귀계수=.315, t=13.6, p=.000)은 유의하

2016∙여름

정보화정책 제23권 제2호

구분 한국 중국 미국 F p

삶의 질 향상 4.39 4.86 4.92 24.8 .000

<표 4> 3국간 모바일정보 사용차이

<표 5> 3국간 모바일 정보사용 후 삶의 질 향상 차이

모바일정보 사용 한국 중국 미국 F p

모바일인터넷 일평균 사용시간 114.8분 165.1분 104.4분 28.5 .000

최근3개월간 모바일쇼핑 횟수 4.83회 6.42회 4.81회 5.49 .004

SNS 이용정도 3.81 4.28 4.08 13.3 .000

모바일정보 검색정도 4.79 5.01 5.19 11.3 .000

구분 저접근/저활용 고접근/저활용 저접근/고활용 고접근/고활용 F p

삶의 질 향상 4.09 4.37 4.96 5.44 149.4 .000

<표 6> 모바일정보 접근성과 활용도에 따른 삶의 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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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일평균 사용시간(t=.035, p=.100)이나 모바일

쇼핑 횟수(t=.033, p=.125)는 유의하지 못하 다(회

귀식의 R square=.351).

4)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

앞에서 모바일 정보역량 중에서 활용역량의 중요

성을 확인하 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바일 정보활용

역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를 분석해 보기로 했

다. 이를 위해서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수, 소득, 학

력, 스마트폰 사용기간, 그리고 혁신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7> 참조). 그 결과

학력(회귀계수=-.043, t=-1.04, p=.298) 소득(회

귀계수=-.072, t=-1.74, p=.298), 폰 사용기간(회

귀계수=.035, t=.879, p=.380)은 유의하지 않았지

만, 소비자 혁신성(회귀계수=.514, t=12.2, p=.000)

은 유의하게 나왔다(회귀식의 R square=.310). 

Ⅴ.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3국의 소비자

1,290명을 상으로 모바일 정보역량와 삶의 질에

해서 고찰해 보았다. 주요 발견점으로는 모바일 정

보역량 중에서 정보접근역량은 한국이 가장 높았으

나, 정보활용역량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게 나왔다. 모바일 인터넷사용시간은 중국,

한국, 미국의 순이 는데, 모바일 쇼핑횟수와 SNS

사용은 중국이 가장 높았고, 정보검색량은 미국이 가

장 높았다. 한국은 모바일 쇼핑횟수에서 두 번째 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용면에서 3국 중 가장 낮았

다. 모바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서도 한국은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낮게 평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접근성이 좋아 모바일 인터

넷 사용시간은 많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

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

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삶의 질에 가장 향을 미치

는 SNS사용과 정보검색량이 상 적으로 많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 다. 아마도 한국의 경우는 모바

일 게임 등 킬링타임 하는데 주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물론 한국인들은 인

터넷이나 모바일을 실용적이기 보다는 헤도닉

(Hedonic)하거나 오락성 컨텐츠 소비에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단기적인‘즐

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사용

량을 늘이는 정책보다는 정보의 질적인 활용도를 높

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보화 정책의 초

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높은 모바일 정보접근역량에도 불구하고

정보활용역량이 낮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삶의 질

향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정책이 인

프라 확 나 정보접근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

지 말고 활용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표 7> 모바일정보 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모바일정보 활용도 표준화된 Beta값 t p

통제변수
성별(남=1) .144 3.50 .000

연령 -.051 -1.27 .205

학력 -.043 -1.04 .298

소득 -.072 -1.74 .081

스마트폰사용기간 .035 .879 .380

소비자 혁신성 .514 12.17 .000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 정보활용에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성인들에게까지

꾸준히 확 되어야 한다. 특히 유용한 정보를 모바일

환경에서 검색하고 활용하며, SNS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원

하는 정보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모바일 정보활용역

량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들을 중 소비자 혁신성

이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구통계적 변수(학력, 소득, 연령 등)은 정보활용역

량에 유의한 향이 없는 반면, 소비자 혁신성은 매

우 유의하 다. 따라서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은 개인

의 혁신성 정도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

존의 정보기술 수용연구들에서 거의 검증된 것이다.

혁신성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탐구하

려는 성향이나 능력이다. 특히 정보격차연구에서는

개인의 소득, 사회수준이 매우 유의한 결정변수로 나

타나, 취약계층의 IT복지에 해서 많은 투자를 하

다. 그러나 활용격차에서는 이런 것 보다는 각 개

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에 따라 모바일 정보활용역

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의

혁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국민의 IT 활용역량을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성은 타고 나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교육과 훈

련으로 개발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창의와 혁신

(Creativity and Innovation)이 핵심역량으로 부

상하고 있다. 초,중,고, 학에서 이러한 교육과 역

량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런 역량은 국민들의 정보

활용능력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아무

리 IT교육에 투자하여도 개개인의 혁신성향을 높이

지 않으면 적극적인 정보활용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

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혁신성을 높이는 방안도

정보화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국의 모바일 정보역량과 사용을

단순히 비교하는 연구에 그쳤다. 왜 그런 결과가 나

왔는지 더 정교한 인과관계 연구가 향후에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모바일 정보사용에 한 동

기나 가치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표본수집의 편리를 위해 10 나

50 이상의 응답자를 많이 포함하지 못했다. 모바

일 활용중독이나 소외, 격차 등을 심도 있게 비교하

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표본을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3국간 표본추출에 있어 중국의 경우 고

학력 전문직의 비율이 다소 높게 포함되었다는 한계

가 있다. 항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정보활용역량에 향

을 미치는 개인변수만을 검토해 보았는데, 보다 사회

적인 변수(예: 사회적 압력, 준거집단의 사용 등)를

향후 연구에 포함시켜 비교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

다. 또한 모바일 정보의 특성변수(예: 가격, 속도, 생

생함, 컨텐츠 품질 등)나 개인성향 변수에서도 혁신

성 뿐 아니라, 정보공유성향 등의 다른 변수도 고려

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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